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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틀담 수녀회 171년을 경축하며 

 

 

노틀담 수녀회가 창설 171년을 맞이했던 10월 1일은 역사 이야기로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창립기념일 외에도 판카실라의 날과 유기서원자 주보 성인인 리지외의 성녀 

데레사 축일을 함께 축가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푸리 인다 자카르타 수녀들은 자카르타 

주교인 이냐시오 수하리오 추기경이 집전한 새 학교 강당 축복식을 마련했습니다. 강당은 늘어나는 

신자수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과 주일 미사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 행사는 학교 앞 가루다 판카실라 새 표본 근처에서 기도로 시작되어 추기경과 마리아 모니카 

수녀가 비둘기를 날려 보내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네 명의 공동 집전자와 노틀담 

협력자들과 은인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미사가 있었습니다. 미사는 생중계되어 교사, 직원, 

학부모들도 참례할 수 있었습니다.  

미사 후에는 두 노틀담 학교들이 추기경과 노틀담 푸리 인다 자카르타와 노틀담 그랜드 위사타의 

유치원 아동들부터 고등학생들 사이의 화상을 통한 대화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제는 우리 나라의 

신념인 판카실라, “인도네시아의 일치”였습니다. 대화는 원활히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에게 국가 

정신을 키워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전체 공동체 수녀회를 위해 열린 기념일 경축은 필리핀 선교지도 포함했고, 각 

공동체는 이 날을 위한 창의적인 활동도 만들었습니다. 마리아 알로이시아 수녀님과 마리아 

익나시아 수녀님이 “이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며…만남과 돌봄의 문화를 키워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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